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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

축,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자료 

중 3차(초6), 4차(중1), 5차(중2), 6차(중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 모

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6 시기의 부모의 방임

과 학대경험은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6 시기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은 중2 시기의 우울을 매개하여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이중매개 하

여 중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초6 시기의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은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학교적

응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

점,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1)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730)

2)계명대학교 타불라라사 칼리지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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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

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만족스런 학교생활의 경험은 심리적 안

정감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형성,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성장과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건강하고 성숙된 생

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김웅수, 주석진,

2010).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년 교육 기본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학

업을 중단한 학생은 47,070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0.8% 정도였으며, 초등학생 0.5%, 중학생 

0.6%, 고등학생 1.3%로 학업중단율이 확인되었다.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 부

적응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이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청소년들의 학

교생활 부적응은 그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

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박승희, 이형

초, 이정윤, 2007).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내면적 특성과 관련

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송진영, 박민자, 2015; 이예진, 2014), 자아효능감(송선미, 권순용,

2014; 박성희, 김진영, 2015), 자아탄력성(송진영, 박민자, 2015; 박연우, 김경희, 2015), 공격

성(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이영애, 정현희, 2017), 사회적 위축(박기원, 2014), 회복탄

력성(이신숙, 2013)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개인을 포함한 가족,

학교 및 사회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애착(박현영, 강승

희, 2011), 또래애착(문은식, 2012), 교사애착(이예진, 2014)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

고, 사회적 위축, 공격성,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Cho & Paik, 2015; Jeon & Song, 2013)에 대한 연구

결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하명선, 이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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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이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는 방임과 학대를 들 수 있는데, 방임은 자녀에 대한 보

호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며 소극적인 행동인 반면, 학대는 자녀를 해치려

고 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말한다(홍미, 김효진, 2007).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

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친밀한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성 때문에(이상준, 2006), 청소년

들에게 더욱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청

소년 이후 폭력이나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이충권, 양혜린, 2015), 이러한 경험은 학

업 성취가 낮아지고 학교 부적응을 야기시킨다(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김광혁, 2009).

학교적응의 실패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회부적응 등을 초래하는 요인

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어진

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속시켜서 대인관계에 위

축감을 가지게 한다(조윤영, 배희진, 정현희, 2019), 또한 우울감으로 인한 약물남용의 문제,

주의력 결핍, 자살과 자살시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홍영수, 2010; 김재엽, 장용언,

이승준, 2013; Braquehais, Oquendo, Baca-García, & Sher, 2010; Brezo, Paris, Vitaro,

Hébert, Tremblay, & Turecki, 2008; Wilson & Widom, 2009). 김춘경과 조민규(2014)의 연

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학대를 받은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김광혁(2009)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송

선미, 권순용, 2014; 송진영, 박민자, 2015;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Cicchetti &

Rogosch, 2001). 박영준과 성효정 (2014)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

로부터 받은 학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이 방임 및 학대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적으

로 극복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여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도 발견된다. 이처

럼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없이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론이다. 이 이론은 위험상황에 노출이 되지만 내재된 보호요인

으로 인해 위기상황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을 설명한다(Heller, Larrieu, D'Imperio, & Boris,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모든 청소년들이 반드시 심리ㆍ정서적 장애,

비행, 폭력의 대물림 등의 어려움을 갖는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임 및 학대와 같은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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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을 지적한다. 자아탄력성은 각 개인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Klohnen, 1996)으로,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

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다(Luthar, Cicchett, Becker, 2000). 또한 자아탄력

성은 어려운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석주영, 박인

전, 2009), 학교적응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조경, 백순희, 2016; 배화

옥, 2010).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 및 학대라는 위기상황은 학교

적응이나 정서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

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진영, 박민자, 2015; 강

명희, 이수연, 2013;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문제를 야기 시키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사회적 위축과 우울로 설정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 완충ㆍ감소ㆍ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 자아탄력성을 설정하여 요인별 인과 관계 연구를 제

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성장 시간의 간격을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관계성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를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양육방

식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한 후, 자아탄력성의 역할

을 분석하고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 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횡단분석은 명확한 인

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종단적 연구를 적용하였다(Laursen, Little,

& Card,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예언변인, 매개변인과 종

속변인들 간에 시간 간격을 1년씩 둔 종단적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양육방식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

해야 할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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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 6 시기의 부모 방임 및 학대는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초6 시기의 부모 방임 및 학대는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중3 시기

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초6 시기의 부모 방임 및 학대는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매개 혹

은 중다 매개로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초6 시기의 부모 방임 및 학대는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중다 매개로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방임 및 학대, 학교 적응의 관계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정적 요인은 발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 성격, 행동,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최초의 

교사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DuBois, Eitel와 Felner(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지지적인 부모는 자녀의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오고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적응적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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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부적응 문제는 가족의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 부모의 양

육방식은 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며, 청소년의 학교 적

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주된다(박민주, 황기아, 2007; 조은정, 이혜경, 2007;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양육방식 중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초기 청소년

들의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나은

숙, 정익중, 2007; 조은정, 2012).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방임은 자녀의 대인 불안과 공격

성, 낮은 자아존준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신혜영,

최해림, 2003). 특히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2014)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학교 내 교우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방임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고(Depanfilis, 2000),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인 폭력이나 행위를 하는 

것 또는 보호자가 자녀를 유기・방임하는 것(법제처, 2015)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방임과 

학대는 신체적 측면과 함께 심리ㆍ정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성장 과정에 있는 초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문제행동, 비행과 같은 등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우울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상태

를 야기시킨다(중앙아동전문기관, 2012; Appleton & Sidebotham, 2012).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인 방임 및 학대는 양육자와 초기 청소년의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위험요인이 되고, 학교 부적응, 학교 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김혜금, 2015; 빅기원,

2014;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이윤아, 최진아, 2015; DiLeonardi, 1993; 조은정, 2013).

특히, 아동ㆍ청소년기 방임 및 학대의 경험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Brezo, Paris,

Vitaro, Hebert, Tremblay, & Turecki, 2008)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 관계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자녀의 우울, 불안, 심한 위축과 같은 정서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김재철, 이경숙, 성경주, 2012; 김평화, 윤혜미, 2013; 홍영수, 2010). 또한 방임 및 

학대 피해자의 정신 병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 피해자는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장애 증상이 나타나며, 성인기에까지 이어져서 만성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반사회적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Giant, Vartani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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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및 학대 경험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우울, 사회적 위축 등

의 내재화 문제들이 매개적 혹은 조절적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방임 

및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 미치는 효과를 다룬 종단연구에 살펴보면 (김수정, 정

익중, 2013; Jaffee & Maikovich-Fong, 2011) 지속적인 학대 경험은 일시적인 학대 경험보다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박기원(2014)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라고 설명한다.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불안정할 때,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이며, 우울과 같

은 내면적 문제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ivin, Hymel &

Bukowski, 1995; Rubin & Mills, 1988).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기질적인 

것이 아닌 또래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에서 발달맥락적인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이다(민원

홍, 손선옥, 2017; Coie & Koeppl, 1990). 한편, Rubin과 Coplan과 Bowker의 연구(2009)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socially withdrawn children)은 또래들과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할 때 긴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긴장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동들과 사회적 상호작용

을 회피하는 경우,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이들은 지나치게 

수줍어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Kurdek & Krile, 1982).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수줍

음, 행동억제, 고립과 침묵, 소극성과 무시 등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Rubin et al.,

2009).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인 자기 이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불안과 관련성이 높아 대인

관계 어려움, 비행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사회

적 위축이 심한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 교사 및 교우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

고(김금순, 김은미, 2015; 박기원, 2014; 정일영, 2016) 분노,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낮은 학업성취, 학업중단의 학교 부적응을 나타내며(우유라, 노충래,

2014),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취약할 수 있다(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Rubin,

Coplan & Bowker, 2009). 높은 사회적 위축은 높은 우울을 야기 시키고,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낮아 학교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김윤희, 김현경, 2020).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어려움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축 또는 우울은 이후에 반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불안장애, 물질의존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Rubin et al.,

2009; Boivin, Hymel & Bukowsk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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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방임과 학대,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 적응 관계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자아에 대해 유연성을 뜻하는 용어로 ’resilience'라고 표현하며 이는 

‘유연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회복력’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탄력성은 ‘중대한 위

험노출 상황에서 개인에게서 발생되는 능력(Smith, 2006)’을 뜻하며 탄력성은 자아의 인식 

정도와 관련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아동발달과정에서 심각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Haskett, Nears, Ward, & McPherson,

2006). 민동일(2007)은 탄력성에 대한 자기인식을 강조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이 양호하며 분노와 감정폭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했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흥미와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조절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적 환경변화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학교에 부적

응하는 경우도 많다(Larson, 1991).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

활 스트레스가 정서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보

고된다(김유진, 김영희, 2009). 김원영, 서봉언, 김경식(2017)에 의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는 자아탄력성을 낮추며,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지만 위기 상황

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를 상쇄시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Fredrickson, 2003).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을 극복하는 회복속도가 더 빠르며, 이렇게 빠른 회복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 정

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Tugade, Fredrickson, & Feldman Barrett, 2004). 청

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탄력적인 집단은 비탄력적인 집단보다 내재화, 외재화 문제가 더 적

게 나타난다(박원주, 이기학, 2008; Huey & Weisz, 1997;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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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iuth Panel Survey)'에서 초4 패널 자료의 제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에 참

가한 남녀 청소년 2,378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의 시기

의 초기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대상의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

는 초기 청소년 전환기는 사춘기에 경험하는 독특한 심리적 상태와 심각성을 나타내는 시

점으로 발달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정현희, 2016).

2. 연구척도 

1) 독립변인: 부모의 방임 및 학대

부모의 방임 및 학대척도는 허묘연(2000)와 김세원(2003)의 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한 질문

지로서 학대척도 4문항, 방임척도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와 방임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문

항은 전환하였다.

2) 매개변인: 자아탄력성, 우울, 사회적 위축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만든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

(2002)이 번역하여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탄력성을 의

미하며, 역문항은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만든 간이정신진담검사 척도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한 자료이다. 우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역문항은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 척도는 김선희, 김경연(1988)이 만든 척도를 토대로 수정ㆍ보완한 자료이다.

사회적 위축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종속변인: 학교 적응

학교 적응 척도는 문선모(1977)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 적응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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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영역을 두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고 분석하며, 결측치는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 적률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별 유의한 추정치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

/df, RMSEA, SRMR, TLI, CFI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방임ㆍ학대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Amos를 활용

한 구조방정식 연구방법에서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각각의 세부 경로의 간접효과

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하여 매개변수 

경로 각각의 특정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초6 시기의 방임과 학대 경험은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과 부

적관계를 나타냈으며,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과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은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과 부적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중3 시기의 학교

적응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중2 시기의 우울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 중3 시기의 학교적응과 부적관계가 확인되었다. 중3 시기의 학교적응은 초6

시기의 방임과 학대경험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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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모형이 실제 측정된 경험적 자료와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

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f = 109, N = 2,378) = 956.921, p < .001, SRMR =

.0509, RMSEA = .057, CFI = .945, TLI = .923. 연구모형의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

다. 각 경로들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첫째, 초6 시기의 방임과 학대 경험은 중3 시기의 학교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6 시기의 방임과 학대 경험은 중1 시

기의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은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동일 시기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3 시기의 학교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중2 시기의 우울은 중3 시기

의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결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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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효과 검증 

방임과 학대의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우울이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붓스트래핑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경로인 5개는 간접경로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방임, 학대경험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경로에서 중1 시기의 자아탄력

성이 초6 시기의 방임⋅학대경험과 중3 시기의 학교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방임⋅학대경험 → 우울 → 학교적응의 경로에서 중2 시기의 우울은 초6 시

기의 방임⋅학대경험과 중3 시기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임⋅학대경험 → 사회적 위축 → 우울 → 학교적응의 경로에서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

과 우울은 초6 시기의 방임⋅학대 경험과 중3 시기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

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방임⋅학대경험 → 자아탄력성 → 우울 → 학교적응의 경

로에서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과 중2 시기의 우울은 초6 시기의 방임⋅학대경험과 중3 시

기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방임⋅학대경

험 → 자아탄력성 → 위축 → 우울 → 학교적응의 경로에서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과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초6 시기의 방임⋅학대 경험과 중3 시기의 학교적응 간의 관

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매개효과 검증 결과

주. 붓스트래핑 표본수는 1,000임.

경    로 B SE
95% Bias-corrected CI

p
하한값 상한값

방임,학대경험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151 .028 -.215 -.104 .001

방임,학대경험 → 우울 → 학교적응 -.079 .029 -.144 -.032 .002

방임,학대경험 → 위축 → 우울 → 학교적응 -.039 .012 -.068 -.019 .001

방임,학대경험 → 자아탄력성 → 우울 → 학교적응 -.011 .004 -.020 -.005 .001

방임,학대경험 → 자아탄력성 → 위축 → 우울 →

학교적응
-.022 .005 -.033 -.01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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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 및 학대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위험요인인 방임 및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며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아동・청소년패

널조사2010(KCYPS 2010)’초4 패널의 3차~6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

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6 시기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 중1 시기 자아탄력성, 중2 시기 우울은 중3 시기

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6 시기의 부모의 방임과 학

대경험, 중2 시기의 우울은 중3 시기의 학교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은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

의 성장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박민주와 황

기아(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는 초기 청소년의 관

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연구들(김혜금, 2015; 빅기원, 2014;

이윤아, 최진아, 2015; 조은정, 2013; DiLeonardi, 1993)을 뒷받침한다. 또한 Larson(1991)의 연

구처럼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이 높

은 청소년은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낮으므로 학교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다(김윤희, 김현경, 202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적 양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아탄력성은 강화시키고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

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을 알고,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 교

육프로그램 형성에 기저정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6 시기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과 중3 시기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의 단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이는 이전 시점에서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

대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적응에 긍정적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탄려성이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청소년의 부적응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

교 내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석주영, 박인전(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조경, 백순희(2016)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적응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하

였다. 즉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지만 자아탄



<청소년문화포럼>VOL.64[논문]

- 186 -

력성을 매개함으로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외부환경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학교 적응의 긍정적 향상을 돕

는 매개변인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내 프로그램으로 정

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자아탄력성의 역할과 가치를 알고 

활용・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초6 시기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은 중2 시기의 우울을 매개하여, 혹은 중2 시기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여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적응의 문제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

험과 함께 우울감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 자살, 자살시도 등으로 본 Wilson과 Widom(2009)

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가정에서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에 영향을 받고, 이

것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비행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 김광혁(2009)의 연구

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김수정, 정익중(2013)의 연구와 같이 방임과 학대경험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들이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학교적

응에 어려움을 준다고 밝힌 김춘경과 조민규(2014)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가진다.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위축은 Coie와 Koeppl(1990)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질적인 요인이기

보다 발달맥락적인 환경에서 형성되는 개념이며 관계형성이 불안정할 때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내면화 문제를 심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고 완화한다면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또한 

학교부적응의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사회적 위축감과 우울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 

시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유무와 빈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초6 시기 부모의 방임과 학대경험은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 중2 시기의 우울을 경

유하여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이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초6 시기 부모

의 방임과 학대경험은 중1 시기의 자아탄력성, 중2 시기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

로 매개하여 중3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

은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적환경과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나타나고 학교생활 부적응하는 경향

이 많다는 Larson(199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김유진, 김영희(2009)의 연구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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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처럼 자아탄력성은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

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더라도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를 상쇄시킨다는 Fredrickson(2003)의 결과를 지지

한다. 또한 이는 Tugade et al.(2004)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탄력적인 사람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정서가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재로서 학교부적응

의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줄이고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

축과 우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고,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발달경로를 차단함으로 심각한 결과

를 예방하는 중요 개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발 가능한 요소로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입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

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아탄력성 증진 방안에 대한 탐색을 제공하고,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 및 청

소년 관련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성격적 특질과 어려움에 대한 역동적 대처방식이

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훈련과 

프로그램의 심층적인 개발의 기저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감정적 인내와 자발성, 통제력 측면에 초점을 둔 심층적 탐색에 활용될 수 있다. 방임 및 

학대의 부모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내재적 변인이 변화하는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복지와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방임 및 학대 경험의 증

상 완화를 위한 일차적 개입에서 더 나아가, 이후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자아탄력성 증진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방임 

및 학대의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학

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경로를 분석함으로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 증진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실천적 제안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방임 및 

학대의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문제 예방프로그램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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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실천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종단적인 접근을 통해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6 시기

에 경험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초6 시기 이

전시점에 발생한 방임과 학대인지, 초6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방임과 학대경험을 다루거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

하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

년기에는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

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중심적인 연구로 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집단에 속해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잠재된 계층을 분류하여 어떤 계층의 청소년이 이후 어떤 계층으로 전이되는지 

사람중심적인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종단적 관계연구: 자아탄성력,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 189 -

■ 참 고 문 헌

강명희, 이수연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

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39.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5-33.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김웅수, 주석진 (2010).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과한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11), 183-203.

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41-69.

김유진, 김영희 (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

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3-142.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367-396.

김재엽, 장용언, 이승준 (2013).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5(25), 157-183.

김재철, 이경숙, 성경주 (2012).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교

육연구, 20, 119-139

김춘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 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청소년문화포럼>VOL.64[논문]

- 190 -

김평화,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

학, 41, 217-239.

김혜금 (2015). 성별과 학년 시기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ㆍ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에 관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55-131.

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2, 29-54.

나은숙, 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

회지, 28(4), 35-49.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4,

19-28.

문은식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 채악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1(2), 23-36.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민원홍, 손선옥 (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35(1), 1-15.

박민주, 황기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

과학회, 10(2), 43-51.

박성희, 김진영 (2015). 아동의 성격 강점에 대한 부모-아동 평정 일치도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7(2),

69-87.

박승희, 이형초, 이정윤 (2007).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2), 17-36.

박연우, 김경희 (2015). 남자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221-232.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종단적 관계연구: 자아탄성력,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 191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박원주, 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외재화 문제의 차

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심리치료, 20(3), 675-695.

박현영, 강승희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구조. 수양해양교육연구, 23(1), 43-55.

배화옥 (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법제처 (2015).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5월 18일 인출.

석주영, 박인전 (2009). 빈공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가족과 여성 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49-70.

송선미, 권순용 (2014).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의 매

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1), 93-115.

송진영, 박민자 (2015).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3, 57-84.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이상준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

호요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8(2), 331-353.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아, 최진아 (2015). 부모의 학대,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3(3), 27-49.

이영애, 정현희 (2017).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 우울 및 공격

성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53-79.

이예진 (2014). 전환기 청소년의 개인특성,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행동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2(5), 519-528.



<청소년문화포럼>VOL.64[논문]

- 192 -

이조경, 백순희 (2016).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102-115.

이충권, 양혜린 (2015). 청소년의 학대, 방임 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 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61-285.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1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4.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

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발달경로 확

인: 성장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77-197.

정일영 (2016).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학

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2, 87-118.

정현희 (2016).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초기 청소년의 학교유대감과 우울의 종단

관계 검증. 상담학연구, 17(2), 281-302.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조은정 (2013).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비경험 아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9,

138-164.

조은정, 이혜경 (2007). 청소년 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

활부적응. 청소년학연구, 14(4), 59-80.

조윤영, 배희진, 정현희 (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양육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 내 대인관계의 다중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7(4),

673-70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허묘연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종단적 관계연구: 자아탄성력,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 193 -

홍미, 김효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홍영수 (2010). 부모학대가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이 정서적 지지효과에 대한 탐

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225-244.

Appleton, J. V., & Sidebotham, P. (2012). Child protection and mental health. Child Abuse

Review, 21(3), 153-156.

Block J, Kremen AM (1996).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2.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Braquehais, M. D., Oquendo, M. A., Baca-García, E., & Sher, L. (2010). Is impulsivity a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51(2), 121-129.

Brezo, J., Paris, J., Vitaro, F., Hébert, M., Tremblay, R. E., & Turecki, G. (2008).

Predicting suicide attempts in young adults with histories of childhood abus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3(2), 134-139.

Cicchetti, D., & Rogosch, F. A. (2001).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and

psychopathology on neuroendocrine function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783-804.

Cho, O. S., & Paik, J. (2015).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exual-Materials Addic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349-356.

Coie, J. D., & Koeppl, G. K. (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rejected children. Peer rejection in childhood, 309-337.

DePanfilis, D. (2000). How do I determine if a child is neglected. H, Dubowitz & D.

Depanfilis(Eds.), Handbook for child protection practice, 134-136. NY: Sage Publication.

DiLeonardi, J. W. (1993). Families in poverty and chronic neglect of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74(9), 557-562.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5-414.



<청소년문화포럼>VOL.64[논문]

- 194 -

Giant, C. L., & Vartanian, L. R. (2003). Experiences with parental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self-concept in adulthood: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percep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61-367.

Fredrickson, B. L. (2003). The value of positive emotions: The emerging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s coming to understand why it's good to feel good.

American scientist, 91(4), 330-335.

Gullone, E, Ollendick, T. H., & King N. J. (2006). The role of attachment repres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ocial withdrawal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3), 263-277.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4), 879-892.

Haskett, M. E., Nears, K., Ward, C. S., & McPherson, A. V. (2006). Diversity in adjustment

of maltreated children: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t functioning.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6), 796-812.

Heller, S. S., Larrieu, J. A., D’Imperio, R., & Boris, N. W. (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Child abuse & neglect, 23(4),
321-338.

Huey, S. J.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15.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Jeon, K., & Song, S. (2013). A process by which social capital inside and outside of a

family affects childre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18), 143-165.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1485-1491.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종단적 관계연구: 자아탄성력,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 195 -

Larson, A. (1991). Partner networks: Leveraging external ties to improv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3), 173-188.

Laursen, B., Little, T. D., & Card, N. A. (2012). Handbook of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s. New York, NY: Guilford Press.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Rubin, K. H., & Mills, R. S.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16-924.

Rubin, K. H., Chen, X., McDougall, P., Bowker, A., & McKinnon, J. (1995).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Predict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7, 751-764.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Smith, T. W. (2006). Personality as risk and resilience in physical heal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5), 227-231.

Tugade, M. M., Fredrickson, B. L., & Feldman Barrett, L.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6), 1161-1190.

Wilson, H. W., & Widom, C. S. (2009).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illicit drug use in middle adulthood: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fou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3),

340-354.



<청소년문화포럼>VOL.64[논문]

- 196 -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Parenting and School 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Cho, Yunyoung3)

Abstract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were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lect and abuse of parents and school

adap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378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at 4 different time points(T1=6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2=1st grade in middle school, T3=2st grade in middle school, T4=3st

grade in middle school).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neglect and abuse of parents in T1 mediated the ego-resilience of T2 and influenced

the school adaptation during T4. Second, the experience of neglect and abuse of parents

in T1 mediated the depression of T3 and influenced the school adaptation in T4, or the

social withdrawal and the depression during T3 influenced the school adaptation to T4.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s of neglect and abuse of parents in T1

influenced school adaptation in T4 by sequentially mediating the ego-resilience of T2 and

th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during T3. These results suggest that, as a method

to increase adolescent school adap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to increase

ego-resilience and reduce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Finally,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3) Part-Time Lecturer Tabula Rasa College at Kei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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